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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Acts 22:23–24
23.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24.그 때에 천부장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어들이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그는 유대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이유를 알아내려고, 바울을 
채찍질하면서 캐물어 보라고 하였다.
23 And as they were shouting and throwing off their cloaks and flinging dust into the air, 24 the tribune 
ordered him to be brought into the barracks, saying that he should be examined by flogging, to find out 
why they were shouting against him like this.

사도행전Acts 22:25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에,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소?” 하고 말하였다.
...Paul said to the centurion who was standing by, “Is it lawful for you to flog a man who is a Roman citi-
zen and uncondemned?”

사도행전Acts 23:1
1.	 바울이 의회원들을 주목하고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이 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바른 양심을 가지
고 살아왔습니다.”
And looking intently at the council, Paul said, “Brothers, I have lived my life before God in all good con-
science up to this day.”

사도행전Acts 23:2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의 입을 치라고 명령하였다.
2 And the high priest Ananias commanded those who stood by him to strike him on the mouth.

사도행전Acts 23:3
그러자 바울이 그에게 말하였다. “회칠한 벽이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치실 것이오. 당신이 율법대로 나를 재판한다
고 거기에 앉아 있으면서, 도리어 율법을 거슬러서, 나를 치라고 명령하시오?”
3 Then Paul said to him, “God is going to strike you, you whitewashed wall! Are you sitting to judge me 
according to the law, and yet contrary to the law you order me to be struck?”

사도행전Acts 23:4–5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말하였다. “그대가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모욕하오?” 바울이 말하였다. “동포 여러분, 나는 그
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소. 성경에 기록하기를 ‘너의 백성의 지도자를 욕하지 말아라’ 하였소.”
4 Those who stood by said, “Would you revile God’s high priest?” 5 And Paul said, “I did not know, broth-
ers, that he was the high priest, for it is written, ‘You shall not speak evil of a ruler of your people.’ ”

사도행전Acts 23:11
그 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11 The following night the Lord stood by him and said, “Take courage, for as you have testified to the 
facts about me in Jerusalem, so you must testify also in 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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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행전Acts 23:12–13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마흔 명이 넘었다.
12 When it was day, the Jews made a plot and bound themselves by an oath neither to eat nor drink till 
they had killed Paul. 13 There were more than forty who made this conspiracy.

사도행전Acts 24:22–23 
벨릭스는 그 ‘도’와 관련된 일을 자세히 알고 있었으므로,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당신들의 소송을 처리하겠
소” 하고 말하고서, 신문을 연기하였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명령하여, 바울을 지키되, 그에게 자유를 주고, 그의 친
지들이 돌보아 주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였다.
22 But Felix, having a rather accurate knowledge of the Way, put them off, saying, “When Lysias the 
tribune comes down, I will decide your case.” 23 Then he gave orders to the centurion that he should be 
kept in custody but have some liberty, and that none of his friends should be prevented from attending 
to his needs.

사도행전Acts 24:24–27
며칠 뒤에 벨릭스가 유대 여자인 자기 아내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내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에 
관하여 바울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
바울이 정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관해서 말할 때에, 벨릭스는 두려워서 “이제 그만하면 되었으니, 가시오. 기회
가 있으면, 다시 당신을 부르겠소” 하고 말하였다.
 동시에 그는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고 은근히 바랐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자주 불러내어 이야기를 나누었다.
두 해가 지난 뒤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으로 직책을 맡게 되었다. 그런데 벨릭스는 유대 사람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두어 둔 채로 내버려 두었다.
24 After some days Felix came with his wife Drusilla, who was Jewish, and he sent for Paul and heard him 
speak about faith in Christ Jesus. 25 And as he reasoned about righteousness and self-control and the 
coming judgment, Felix was alarmed and said, “Go away for the present. When I get an opportunity I will 
summon you.” 26 At the same time he hoped that money would be given him by Paul. So he sent for him 
often and conversed with him. 27 When two years had elapsed, Felix was succeeded by Porcius Festus. 
“And desiring to do the Jews a favor, Felix left Paul in prison.


